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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mothers' eating, cooking, and exercise habits based on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habits and their late school-aged child-
ren's Broca index. A total of 393 questionnaires were mailed to the mothers of late school-aged children who registered 
at four elementary schools in the Seoul area, of which 159 participants (40.0%) completed questionnaires. Statistical 
data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Win 21.0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regression 
coefficien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mothers' cooking habit (F=3.920, P=0.022) and exercise 
habit (F=3.211, P=0.043) according to their educational level. Interestingly, 82.4% of mothers had a Broca index 
of less than 90% of normal body mass level.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of Broca index between mothers and 
their late school-aged children (r=0.345, P<0.001) indicated that children whose mothers had a low body mass level 
also tended to have a low body mass level. In this study, late school-aged children's Broca index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with mother's eating (r=-0.072, P=0.367) or exercise habits (r=-0.010, P=0.897) but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ir mother's cooking habits (r=-0.157, P=0.048). Considering there are few studies examining the impacts of 
mother's cooking habits on their children's appropriate body mass, the results suggest that developing an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 to cultivate mothers' healthy cooking habits to improve school-aged children's health status is 
very importa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important data that could be used when developing health education 
programs tailored to the multi-dimensional impacts of mothers' life habits on their last school-aged children's devel-
opmental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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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습관의 서구화,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스트레스 증가는 비만, 영양부족, 저체중 등의 문

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1). 잘못된 

영양, 과도한 칼로리 섭취,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학령기 

및 청소년 시기의 비만은 삶의 질을 저하시킴은 물론 성인기 

이후 여러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2). 반면 이 시기의 영양

부족 및 저체중 또한 적절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시킴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기, 나아가 성인기까지 신체적, 정신적 여러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3). 지금까지 학

령기 아동 및 청소년기의 비만과 관련된 건강문제 및 개선책

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 시기의 저체중

과 관련된 연구는 특히 국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4).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저체중으로 3차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소아들의 섭취 열량은 하루 권장량의 76.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5). 학령기는 영양소 요구량이 증가하

고 식욕도 왕성하여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인 변화가 급격

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영양소 공급과 신체 활동

이 필요한 시기이다. 신체의 성장이 또래보다 현저히 부진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서적 기능 장애를 경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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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중년 이후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정상체중 성인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다(6). 

지난 20년 동안 한국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비만과 저체중이 동시에 증가하는 체중의 양극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7). 특히 청소년기의 저체중이 척추측만증, 골

다공증, 2차 성징 지연은 물론 정신질환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8)는 학령기 아동 시기부터 저체중과 관련

된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시급함과 당위

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만뿐만 아니라 저체중 아동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 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절한 평가 및 보건정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 수행

은 저체중 예방 차원에도 필수적인 과제이다(9). 현재까지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저체중 및 식이 장애에 대한 

연구는 대상이 소수이거나 단순한 실태조사 설문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학령기 아동 시기의 저체중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 환경, 그리고 가족의 영향 등을 포함하

는 다각적인 측면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국내 연

구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부모의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따라

가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10). 규율과 통제를 반영한 특정한 

부모의 행동이 아이들의 신체활동, 좌식 생활 스타일 및 식

습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11), 아이들이 부모의 지도에 따라 특정한 식습관, 행동습

관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12).

아이들은 체중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친밀하게 관

계를 맺는 어머니로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13). 이는 

어머니의 식습관, 요리습관, 운동습관 등이 자녀들의 체중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0년간 어머

니의 건강 관련 생활습관과 아동 비만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Klohe-Lehman 등(14)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과체중, 비만 어머니들이 8주간의 중재 

프로그램을 마친 후 1~3세 자녀들의 음식 선택을 개선하고 

지방 섭취를 줄이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다른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부모의 47%가 자녀의 저체중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는 자녀의 저체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건강, 식품, 신체활동, 요

리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춘기에 진입하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경우 건강개념과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가 형성되는 시기로 가정환경과 부모, 

특히 어머니의 역할은 아동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16). 

실제로 아동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의 식습관, 

요리습관 및 운동습관과 학령기 아동의 저체중과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연구는 특히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것은 한국 학령기 아동의 저체중을 가져오는 환경적 요인,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족의 생활습

관에 대한 연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습관, 요리습관 및 운동습관을 분석하고, 어머니들의 건강

과 관련된 생활습관 및 체질량지수가 그들의 학령기 후기 

자녀의 체질량지수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

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령기 

후기 아동의 체질량지수와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

로 하는 식습관, 요리습관 및 운동습관의 다각적 측면을 고

려한 맞춤형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생활습관 변화가 학령기 

후기 아동의 저체중 및 과체중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연구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어머니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습관, 

요리습관 및 운동습관을 분석하고, 어머니들의 건강 관련 

생활습관 및 체질량지수가 그들의 학령기 후기 자녀의 체질

량지수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

적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였다(승인번호: 104-6).

연구 대상자

학령기 후기는 신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부모의 

신념 혹은 가치 등이 아동 행동에 전이되는 시기이다(17).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후기 아동에 해당하는 

만 10세~만 12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

였다. Sample size는 G-power(version 3.1.9.2)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effect size 0.2, Power 0.95, p 0.05를 입력한 

결과로 총 262명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자료 수집 방법이 

우편발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므로 탈락률 40%를 고려

하여 연구 대상자 393명에게 연구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자료 수집

수도권에 있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에 가정통신문과 

연구 설문지를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보내어 각 학교장의 연

구진행 동의를 얻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본인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에 따라 배부된 연구 참여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

성, 동봉된 반송용 서류봉투에 넣어 연구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총 393부의 설문지가 우편발송을 통해 배부되

었으나 실제 회수된 설문지는 회수율 45%로 178부였고, 이 

중 충실하게 답한 설문지 159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활용하

였다.

연구 도구

Broca index 및 일반적 특성: 비만 정도와 저체중을 판단

하는 체질량지수 기준은 연구마다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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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a index를 사용하여 측정한 Broca 체질량지수를 사용

하였다. Broca index에서는 성인의 경우 표준체중의 90% 

미만을 저체중으로 보고 있고 90~110% 미만을 정상체중, 

110% 이상을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있어(18) 일반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또한, 성장기 아동의 

Broca 체질량지수의 경우 표준체중은 ‘2007 소아청소년 표

준 성장도표’의 자료 중 50 percentile에 근거하여 산출하였

고(19) 신장별 체중 백분율(percentage – weight – for - 

height, PWH)을 계산하였다(20). 표준체중의 90% 미만을 

저체중, 90~110% 미만을 정상체중, 110% 이상을 과체중

으로 분류하였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어머니의 나이, 어머니의 키와 

몸무게, 학력, 취업상태, 결혼상태, 가족의 수입으로 후기학

령기 아동의 비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최소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녀 측 질문으로

는 체질량지수 산출을 위하여 자녀의 성별, 나이, 신장, 체중

만을 어머니가 기재하도록 하였다.

어머니의 식습관: 어머니의 식습관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21,22)에서 사용된 식습관 측정도구에서 식품영양학과 교

수 1인, 간호학과 교수 1인이 문항을 추출하고 이를 수정, 

보완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총점이 높을수록 평소 

건강한 식습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역 문항은 역환

산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0.71이었다.

어머니의 요리습관: 어머니의 요리습관 측정도구는 2013 

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Guideline(23)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들이 객관식 17문항을 

개발하였고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식품영양학과 

교수 1인, 간호학과 교수 1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

며, 요리지식, 요리방법, 재료에 대한 인식에 관한 하위영역

으로 구성하였다. 본 도구의 총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요

리습관을 의미하며 역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0.75였다.

어머니의 운동습관: 어머니의 운동습관 측정도구는 선행

연구(24)의 도구를 본 연구자들이 수정, 보완한 총 20문항

으로 사용하였다. 어머니들의 운동에 소요하는 시간, 운동 

빈도, 운동 강도, 운동에 사용하는 비용 등을 측정하였고 5

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문항 17문항과 운동의 소요

하는 시간, 강도, 운동종류, 부상경험에 대하여 측정하는 문

항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의 총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적인 운동습관을 의미하며 역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선

행연구(24)에서는 Cronbach's alpha가 0.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0.81이었다.

연구 자료의 통계적 분석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SPSS(Version 

21.0, IBM Co.,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어머니의 체질량지수는 성인의 Broca index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실제체중/표준체중[(실제신장측정치

－100)×0.9]×100으로 산출하였다. 성인의 Broca index

에 따른 분류는 표준체중의 90% 미만을 저체중, 90~110% 

미만을 정상체중, 110% 이상을 과체중으로 분류하였다. 아

동의 체질량지수는 실제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으로 산

출하였으며, 이때 자녀의 신장별 표준체중은 대한소아과학

회에서 발간한 ‘2007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19)를 참

고하여 50 percentile 근거 수치인 표준체중을 활용하였다. 

이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표준체중의 90% 미만을 저체중, 

90~110% 미만을 정상체중, 110% 이상을 과체중으로 분류

하였다.

어머니의 체질량지수, 자녀의 체질량지수, 어머니의 식습

관, 요리습관, 운동습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

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체질량지수, 자녀의 체질

량지수, 어머니의 식습관, 요리습관, 운동습관과의 평균의 

차이는 t-test 및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분석

은 분산이 동질한 경우 Scheffe, 분산이 동질하지 않은 경우 

Dunnett T3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체질량지

수, 자녀의 체질량지수, 어머니의 식습관, 요리습관, 운동습

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r)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Broca index

연구대상자인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그리고 어머니와 학

령기 후기 자녀의 Broca index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42.71±3.25세로, 41

세 이상~45세 이하가 110명(69.2%)으로 가장 많았고, 46

세 이상~50세 이하 28명(17.6%), 40세 이하가 17명(10.7 

%), 51세 이상이 3명(1.9%) 순이었다. 한국에서 여성이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이 30.3세이고 본 연구 참여자가 만 

10세~12세 아동을 자녀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25)을 고려할 때 본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한국의 학령기 

후기 자녀의 어머니로서 적절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 17명(10.7 

%), 대학 졸업자 104명(65.4%), 대학원 졸업 이상이 38명

(23.9%)으로 대학교 졸업자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어머니

의 취업상태는 주부 69명(43.4%), 직장인 61명(38.4%)이

었다. 한 달 수입은 500만 원 이상이 89명(56%)으로 가장 

많았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인 가정이 18명(11.3 

%)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67명(42.1%), 여아가 91

명(57.2%)이었고, 자녀의 나이는 평균 11.35±0.72세로 10

세가 20명(12.6%)이었고, 11세 66명(41.5%), 12세 73명

(45.9%)이었다. 어머니의 Broca 지수의 평균은 80.45± 

9.86%로 전반적으로 저체중인 상태를 의미하였으며, 특히 

Broca 지수 90% 미만인 저체중인 어머니가 82.4%로 다수

를 차지하였다. 또한, 자녀의 Broca 지수는 평균 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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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Broca index                                                (N=159)
Variables Mean±SD N %

Mother's age ≤40
41∼45
46∼50
≥51

42.71±3.25  17
110
 28
  3

10.7
69.2
17.6
 1.9

Mo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College degree
≥ Graduate degree

 17
104
 38

10.7
65.4
23.9

Mother's occupation Homemaker
Office worker (≥40 hours)
Part time job (<40 hours)
Self employed

 69
 61
 11
 18

43.4
38.4
 6.9
11.3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Missing

  2
  7
 19
 19
 18
 89
  5

 1.3
 4.4
11.9
11.9
11.3
56.0
 3.1

Mother's Broca index <90%
90∼109.99%
≥110%

80.45±9.86 131
 27
  1

82.4
16.9
 0.6

Child's Broca index <90%
90∼109.99%
≥110%

94.84±15.55  66
 65
 28

41.5
40.9
17.6

Child' gender Male
Female

 67
 91

42.1
57.2

Child's age 10 years
11 years
12 years

11.35±0.72  20
 66
 73

12.6
41.5
45.9

Table 2. Mother's Broca index by child's Broca index group
Child's Broca index (N=159)

<90% (low weight) 90%≤∼<110% (normal) ≤110% (over weight) F (P)

Mother's Broca index (%) 77.23±7.96a 82.00±9.90b 84.46±11.65c 7.158***

 a<b<c
***P<0.001. Post hoc (a,b,c): Scheffe.

15.55%였으나, 연구 대상자 어머니들의 자녀 중 41.5%(66

명)가 어머니와 같이 저체중 분류의 Broca 지수를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어머니의 체질량지수와의 상관

관계 및 차이 비교 

본 연구에서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통한 어머니

의 체질량지수와 자녀의 체질량지수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r=0.345). 이는 어머니의 저체중 정도가 클수

록 자녀의 저체중 정도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Table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자녀의 Broca 체질량지수 

분류별 어머니의 Broca 체질량지수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사후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저체중군과 

정상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또한 저체중군과 

과체중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이는 어

머니가 저체중군인 경우 정상체중군인 경우보다 그들의 자

녀 또한 저체중군에 속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저체중 상태는 자녀의 저

체중과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는 학령기 아동들의 

체중과 관련하여 가장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어머니로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13)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마르고 날씬한 몸매가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되

는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도 점차 자리 잡게 되면서, 마른 

것이 최선이라는 이상체형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성인뿐만

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층에게도 나타나고 있다(26)는 연

구 결과를 재조명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학령

기 아동의 저체중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조기에 인식하는 것

이 중요하고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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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ther's eating habit                                                                             (N=159)
No Eating habit questions Mean±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at meals at regular time
Frequent intake of instant food
Family usually eat breakfast and dinner together 
Always eat something whenever opening a refrigerator 
Prefer drinking water to juice or pops 
Drink water more than daily recommended amount (200 mL×8 cups) 
Always eat something although I am not hungry 
Never miss breakfast 
Largest meal of the day is always dinner
Frequently eat salty side dishes 
Prefer cooking meals to dining-out 
Frequently order delivery food at night
Average meal time is longer than 20 min.
Always include meat in at least one meal a day 
Eat vegetables and fruits everyday 

3.62±0.98
3.41±0.92
3.55±0.99
3.67±0.84
4.02±0.99
2.99±1.16
3.09±0.99
3.45±1.33
2.86±1.05
3.53±0.88
3.35±0.89
4.17±0.88
3.11±0.91
2.42±0.97
3.66±0.95

*Negative question.

Table 4. Mother's cooking habit                                                                            (N=159)
No Cooking habits questions Mean±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Teach kids how to cook or let them involved in cooking 
Fish are main ingredients for cooking
Vegetables are main ingredients for cooking 
Usually check nutrition composition when buying food products 
Always interested in new cooking recipes or TV show etc 
Ever tried to change usual recipes for a healthy dish (use less sugar, salt, or oil etc) 
Tend to fill bowls full of food 
Tend to use bigger size of bowls 
Cook at least one meal a day 
Tend to use salt or salty seasonings while cooking meals 
Tend to use artificial condiment like MSG for better flavor 
Tend to use sugar or sweet seasonings while cooking meals
Prefer fresh ingredients for cooking
Use processed ingredients many times 
Prefer to fry or stir-fry food while cooking meals 
Prefer to steam or boil food while cooking meals
Try to use organic ingredients for cooking

2.72±0.87
2.84±0.74
3.45±0.76
3.18±1.05
3.53±0.96
3.75±0.90
3.44±0.91
3.36±0.88
4.14±0.90
2.63±0.95
3.89±1.04
2.99±0.87
3.99±0.63
3.29±0.75
3.10±0.82
3.21±0.78
3.27±1.05

*Negative question.

램 개발 시 반드시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저체중 상태 파악

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머니가 

저체중 자녀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

한다.

어머니의 식습관

어머니의 식습관을 측정한 각 문항의 평균점수와 표준편

차는 Table 3과 같았다. 이 중 “하루에 물을 1일 성인 권장

량(200 mL×8컵) 이상 마신다”와 “하루 식사 중에 최소한 

한 끼는 육고기를 섭취해야 한다”의 문항은 각각 2.99± 

1.16점, 2.42±0.97점으로 가장 낮은 식습관 점수를 보여 

참여 어머니들이 육고기를 자주 먹는 성향이 강한 것에 반해 

하루 물의 섭취양이 1일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어머니 식습관에 관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기

존의 연구(27)에서 비만의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는 “저녁 

식사 때 가장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문항에서 본 

연구 참여자들은 2.86±1.05점으로 “그렇다”라고 답한 사

람이 평균적으로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의 

Broca 지수 90% 미만인 저체중 어머니는 전체의 82.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학

령기 아동의 어머니인 중년 여성들이 아침 또는 점심식사를 

통한 적절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령기 아동의 저체

중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는 한국 중년 여성의 저체

중 상태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건강

문제가 추가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요리습관

어머니 요리습관 측정도구의 전체 문항 평균점수와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Table 4). 본 연구의 어머니 요리습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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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other's exercise habit                                                                            (N=159)
No Excercise habit questions Mean±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Exercise 3 times a week for at least 30 min 
Prefer staying at home to going outside
Prefer indoor exercise to outdoor one
Tend to walk instead of ride a car for a short distance 
Do physically demanding household chores at least 3 times a week
Usually have no time to exercise 
Exercise more than 1 hour during weekends or holidays
Prefer using stairs to elevator
Tend to sit while working at work or at home
Tend to stand while working at work or at home
Walk sometime while working at work or at home
Tend to do exercise rather than other activities in spare time
Do exercise with my child(ren)
Spend some money on purchasing exercise-related goods (sportswear, shoes, etc) or taking sports classes 
Think I do enough exercise 
Think my child(ren) does enough exercise
Have been doing excercise on a regular basis more than 1 year

2.81±1.22
2.95±0.99
3.26±0.88
3.73±1.01
3.65±0.97
3.01±1.11
2.53±1.07
2.64±0.97
2.84±1.19
3.18±1.09
3.16±1.05
2.44±0.95
2.34±0.80
2.53±1.03
2.31±1.04
2.65±1.06
2.60±1.27

*Negative question.

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역문항의 하나인 “요리할 때 소금

이나 간장 등 짜게 만드는 첨가물을 사용하시나요?”라는 문

항이 평균 2.63±0.95점으로 참여자 대다수가 “그렇다”라

고 답했으며, 또 다른 역문항인 “요리할 때 설탕이나 요리당 

등 달게 만드는 첨가물을 사용하시나요?”의 문항에서도 평

균 2.99±0.87점으로 대다수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참

여자 중 상당수가 감미료 및 소금 첨가물을 일상적으로 쓰는 

요리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 

어머니 중 대다수인 82.4%가 Broca 지수 90% 미만인 저체

중 그룹에 속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저체중 어머니들이 요리할 

때 감미료 및 소금 첨가물 등을 선호하는 건강에 좋지 않은 

요리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어

머니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요리습관의 실태와 관련된 조사

가 필요하며 이것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음식에 대한 

태도 및 성인병 위험요소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어머니의 운동습관

어머니의 운동습관을 측정한 도구 문항들의 평균 점수는 

Table 5와 같다. “현재 나의 운동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한

다”, “자녀와 같이 운동한다”라는 문항이 가장 낮은 평균점

수를 보임으로써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본인의 운동량이 

부족함을 인지함과 동시에 자녀와 함께 운동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가시간에 다른 활동보다 운동을 

하는 편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다”가 그 다음 순으로 낮았으며, 특히 “1주일에 3번, 30분 

이상 운동을 한다”라는 문항도 2.81±1.22점으로 낮은 점수

를 보여주었다. Broca 지수 90% 미만 저체중군에 속한 어

머니가 82.4%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본 연구 결과는 저체

중의 중년 어머니가 적정 수준의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전반

적인 체력의 저하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의 

중년 여성의 운동 부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28)와도 일치

한다. 이에 자녀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창의적인 가족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어머니와 자녀의 건강상태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습관, 요리습관, 운동습관 

비교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식습관, 요리습관, 

운동습관은 Table 6과 같았다. 어머니 나이에 따른 어머니의 

식습관(F=0.264, P=0.851), 요리습관(F=0.638, P=0.592), 

운동습관(F=0.529, P=0.663)과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볼 

때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 학력에 따른 어머

니의 식습관, 요리습관, 운동습관 중 식습관(F=2.440, P= 

0.091)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요리습관(F=3.920, P= 

0.022)과 운동습관(F=3.211, P=0.043)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한 요리

습관 및 활동적인 운동습관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의 한 달 수입과 어머니의 식습관(F=2.176, P=0.048), 

요리습관(F=2.246, P=0.042), 운동습관(F=2.595, P=0.020)

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으나, 사후분석

을 하였을 때 집단 간 평균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른 어머니의 식습관, 요리습

관, 운동습관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식습관(F=0469, 

P=0.705)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요리습관(F=3.728, 

P=0.013), 운동습관(F=4.341, P=0.006)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시간에 쫓기어 요리와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직장인 어머니들의 사회학적 실태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어머니의 운동

습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들의 

식습관, 요리습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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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lationship between Broca index/gender/age of children, and eating, cooking, exercise habit of mothers     (N=159)

Variable
Eating habit Cooking habit Excercise habit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Child's Broca 
index (BCI)

<90% (lower weight)
90%≤ BCI <110% (normal)
≥110% (overweight)

0.055
(0.947)

51.11±7.34
50.75±5.42
50.75±7.42

3.358*

(0.037)

58.41±7.19
55.52±5.54
55.96±7.59

0.095
(0.909)

48.98±9.16
48.42±8.81
45.25±8.84

Child's gender Male
Female

-0.432
(0.667)

50.63±7.29
51.09±6.10

-1.453
(0.148)

55.87±6.52
57.45±6.95

-8.220
(0.412)

47.93±8.84
49.11±9.02

Child's age
10 years
11 years
12 years

1.791
(0.170)

52.05±7.61
51.73±6.71
49.84±6.11

0.465
(0.629)

57.70±7.55
57.11±6.19
56.27±7.03

1.432
(0.242)

51.35±9.37
47.56±8.66
48.84±8.96

*P<0.05. 

Table 6. Eating, cooking, and exercise habit of mothers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59)

Variables
Eating habit Cooking habit Excercise habit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Mother's age

≤40
41∼45
46∼50
≥51

0.264
(0.851)

50.35±4.91
50.63±6.71
51.71±6.72
52.00±8.71

0.638
(0.592)

58.24±5.58
56.26±6.79
57.68±7.61
57.33±4.72

0.529
(0.663)

 50.29±10.33
48.11±9.10
49.43±7.30
45.33±3.05

Mo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College degree
≥ Graduate degree

2.440
(0.091)

49.41±4.45
50.42±6.70
52.87±6.80

3.920*

(0.022)

57.53±7.16
55.76±6.34
59.24±7.24

3.211*

(0.043*)

52.35±8.15
47.40±8.40

 50.29±10.03

Mother's occupation

Homemaker
Office worker (≥40 hours)
Part time job (<40 hours)
Self employed

0.469
(0.705)

51.38±7.26
50.13±5.74
51.82±8.50
51.11±5.55

3.728*

(0.013*)

57.99±6.83
54.57±6.03
58.55±6.97
58.56±7.35

4.341**

(0.006**)

49.90±7.90
45.69±9.15
53.45±9.62
50.72±9.04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2.176*

(0.048)

48.00±1.41
46.43±6.39
51.05±5.41
50.11±4.49
47.33±7.91
52.03±6.63

2.246*

(0.042)

61.00±4.24
52.57±5.92
58.95±8.33
54.26±4.96
53.89±7.42
57.67±6.47

2.595*

(0.020*)

61.00±2.82
48.29±9.97
52.05±9.93
46.95±7.96
46.22±7.80
47.96±8.57

*P<0.05, **P<0.01. 

82.4%의 참여자가 저체중인 그룹에 속하는 체질량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체중 그룹 내에서도 어머니의 

식습관과 요리습관이 좋을수록 좀 더 체질량지수가 정상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좋은 식습관과 요리습관이 

건강상태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

과들(29,30)과 일치함과 동시에 비만뿐만 아니라 저체중 그

룹 내에서도 적절한 식습관과 요리 습관이 체질량의 적절한 

증가와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의 체질량지수, 성별, 나이에 따른 어머니 식습관, 요

리습관, 운동습관의 차이 및 상관관계

자녀의 체질량지수, 성별, 나이에 따른 어머니의 식습관, 

요리습관, 운동습관의 차이는 Table 7과 같았다. 자녀의 성

별에 따른 어머니의 식습관(F=-0.432, P=0.667), 요리습관

(F=-1.453, P=0.148), 운동습관(F=-8.220, P=0.412)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녀의 나이

에 따른 어머니의 식습관(F=1.791, P=0.170), 요리습관(F= 

0.465, P=0.629), 운동습관(F=1.432, P=0.242)을 분석하

였을 때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체질량지수와 어머니의 식습관, 요리습관, 운동습

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8),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체질량지수와 어머니의 식습관(r=-0.072)과 운동습

관(r=-0.010)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

니의 요리습관(r=-0.157)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어

머니와의 요리습관이 자녀의 체질량지수와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요리습관은 자녀의 체질량지수에 따

른 그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요리

습관만을 사후분석 하였을 때 자녀가 저체중군에 속한 어머

니가 정상군에 속한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요리습관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자녀가 저체중군인 참여 어머니들이 

자녀가 정상군에 속한 어머니들보다 더 건강한 요리습관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저체중인 자녀들에게 

좀 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의지와 관련

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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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lationship between Broca index of children, and 
mother's eating, cooking, exercise habit of mothers   (N=159)

Variable Mother's 
eating habit

Mother's 
cooking habit

Mother's 
exercise habit

Child's Broca
index -0.072 -0.157* -0.010

*P<0.05.

저체중과 어머니의 요리습관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두 요인과의 

상호 연관성을 제시한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체중 그룹 학령기 후기 아동의 건강증진 

및 건강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어머니들의 건강한 요리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중재방법으

로 제시될 수 있다.

요   약

발달과 성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기에는 비만뿐 아니라 부적절한 저체중 또한 장･단기적으로 

많은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

기의 비만과 관련된 건강문제 및 개선책에 대한 연구는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체중과 관련된 건강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실제로 아동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어머니임

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의 식습관, 요리습관 및 운동습관과 

학령기 아동의 저체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특히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것은 한국 학령기 아동

의 저체중을 가져오는 환경적 요인,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

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족의 생활습관에 대한 현실과 연구 

사이에 큰 괴리(missing gap)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습관, 요

리습관 및 운동습관을 분석하고, 어머니들의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 및 체질량지수가 그들의 학령기 후기 자녀의 체질

량지수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에 목적

을 두고 시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Pearson's correla-

tion 분석을 통한 어머니의 체질량지수와 자녀의 체질량지

수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r=0.345, P<0.001), 

이는 어머니의 저체중 정도가 클수록 자녀의 저체중 정도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령기 아동들의 체중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어머니로

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재조명

해 주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Broca 지수가 90% 

미만인 저체중인 어머니가 82.4%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연관하여 중년 어머니가 저체중 상태에서 적정수준의 운동

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전반적인 체력 저하가 있을 수 있음

이 의심되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운동 부족과 건강하지 못한 

운동습관이 자녀의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건강상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향후에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어머니의 식습관, 요리습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대다수의 참여자가 저체중인 그룹

에 속하는 체질량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체중 그

룹 내 어머니의 식습관과 요리습관이 좋을수록 체질량지수

가 정상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결과는 좋은 

식습관과 요리습관이 건강상태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함과 동시에 비만뿐만 아

니라 저체중 그룹 내에서도 적절한 식습관과 요리 습관이 

체질량의 적절한 증가와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자녀의 Broca 체질량지수 분류

별 어머니의 Broca 체질량지수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F=7.158, P<0.001). 요리습관만을 사후분석 하였

을 때 저체중군이 정상군보다 요리습관의 평균점수가 높아 

자녀가 저체중군인 어머니들이 자녀가 정상군에 속한 어머

니들보다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녀의 저체중과 어머니의 

요리습관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거의 찾을 수 

없는 실정을 고려할 때 이 두 요인과의 상호 연관성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저체중 그룹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 및 건강문제 예방을 

위해 어머니들의 건강한 요리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

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중재방법이며 이를 개발하여 그 효

과를 증명하는 향후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결

과들은 학령기 후기 아동의 체질량지수와 학령기 아동의 어

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식습관, 요리습관 및 운동습관의 다각

적 측면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동시에, 어머니의 생활습관 변화가 

학령기 후기 아동의 저체중 및 과체중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연구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그 중요한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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